
1. 네 개의 제시문은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제시문은 (가)와 (라)이다.
(가)의 사회는 개개인의 욕구와 요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하려고 한다.다시 말해,구성원의 자유
로운 선택과 의견이 사회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따라서 개인의 의지가 사회 
체제의 규칙을 확립하는데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개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편 (라)의 사회에서도 (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정치적 신념이 사회의 정책 결정에 관여
한다.시민들이 직접 사회의 이익과 질서,공동 의지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개인은 도덕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의 결속에 영향력을 행사한다.하지만 강한 공동체적 유
대가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된 경우엔,일반 시민도 부도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의 개
인은 사회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다.결국,(가)의 개인이 (라)의 개인보다 사회에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반면에 (나)와 (다)의 시민들은 전자의 시민들과는 달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다.우
선 (나)의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물려받는다.개인이 지닌 
정체성은 가족,도시,국가 등에 의해 공유되는 사회적인 정체성으로서,삶의 기반이다.결국 개인
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 내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국가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하지만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내가 속한 사회’에도 이로울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개인이 사회 집단에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바로 (다)이다.(다)
의 경우,집단은 결코 개인의 총합이 될 수 없으며,그 이상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다. 왜냐하
면,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라고 하더라도,그들이 구성한 사회 집단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개인은 사회의 질서 확립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는 도덕적인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조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라),(나),(다)의 순서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높다. 
2.  네 개의 제시문들은 구성원 간의 상충된 요구와 주장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중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법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냐,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
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구성원간의 갈등을 개인적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은 (나)와 (라)이다. (나)
의 경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바를 습득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사고할 수 있다. 때문에, (나)에 있어 사회가 부과하는 체제나 
법률로는 구성원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나와 사회에게 모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사고할 때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정체성의 발현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라)에서
도 시민들의 도덕성 함양을 강조할 것인데, 진정한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집단적 이기
주의로 전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갈등이 발생할 때엔, 공청회 등을 
통해 개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논의하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공동선을 추구해
야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은 (가)와 
(다)이다. 우선 (가)에 있어, 사회 체제의 정립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체제를 따라야 한다
고 본다. 물론 개개인의 요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1원칙이지만, 모두의 욕구를 고
려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 상호간에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날 때엔, 특정한 사회 기관이나 합리적인 개인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또한 마찬
가지로, 사회적인 개입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도저히 주체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강력한 
법 체제 등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